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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간에 보도되고 있는 집단 성폭행에 관한 기사제목들을 살펴보면 '고교생 5명 이틀연속 

여중생 집단성폭행', '고교생들, 채팅으로 만난 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에 임신까지 7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부산초등학생 3명의 집단 성폭행 사건등이 연일 신문과 방송으로 또 

한 인터넷으로 유포되고 있다.

아직도 남성우월주의가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일이 청소년들 사이에 

서 일어났으며, 보통 이야기하는 불량한 그룹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만이 아닌, 공부 잘 하 

고 학급 반장까지도 했던 아이들이 함께 했다는 사실에 더욱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자 

신들이 저지른 행위를 동영상으로 찍고, 공개한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을 공포와 두려움에 

떨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사건을 두고 교사들은 분노하기 이전에 답답한 심정이 된다. 그 

래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강간은 성욕이 아니라 폭력의 표출

강간은 성욕이라기보다는 폭력의 표출이며 남성의 힘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해자가 집단이 되며 함께 한다는 동질감과 유대감이 생기면서 더욱 충동적이 될 

수 있고, 각 개인에게 희미하게 남아 있는 죄의식이나 수치심조차도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올바른 가치관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해야 

하는가? 지식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읽고 표현하는 교육으로 가 

야 한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성적 

으로올바른 것과 나쁜 것, 혼란스러운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야할것이다.

성적으로 어필하는 광고를 하는 이유와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그러한 광고의 홍수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도 살펴야 한다. 포르노에서 보여주는 성（여자는 처음에는 거부해도 

나중에는 더 좋아한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성은 상대방의 의사와상관없이 자기 마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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